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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언어 대조의 입장에서 한국어 ‘-(으)ㅁ’, ‘-기’ 명사절과 중국어 주술

주어절, 주술목적어절의 구성방식과 통사적 측면에서 양국 언어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먼저 학습자가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으)ㅁ’과 ‘-기’에 의한 명사

절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한국어 명사절과 중국어 명사절의 구성 방식과 통

사적 특징을 밝혔다. 그리고 한국어 명사절과 중국어 명사절의 구성 방식과 통

사적 제약에 대한 대조 분석을 하였다. 결론에서는 대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명사절의 구성 방식과 통사적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공통점으로 첫째, 주어 자리에 있을 때 모두 설명적인 어휘, ‘-이다(是)’류 어휘

인 모문 서술어와 공기할 수 있다. 둘째,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모두 감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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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혹은 심리 동사나 발견형, 설명형, 요구형인 모문 서술어와 공기할 수 있다.

차이점으로 첫째, 양국 언어 간의 명사절의 구성 방식이 다르다. 둘째, 한국어

에서는 명사절의 표지 ‘-(으)ㅁ’과 ‘-기’가 존재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명사절 표

지가 없다. 셋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은 대응 불일치한 경우가 있다. 넷

째, 명사절이 주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공기하는 한국어 모문 서술어의 유형과 

중국어 모문 서술어의 유형에 많은 차이가 있다. 다섯째, 한국어 명사절은 명사

형 어미 ‘-(으)ㅁ’과 ‘-기’의 의미 특성과 모문 서술어에 따라 시상적 제약을 받

는 반면에, 중국어 명사절은 주술구가 수행하는 기능과 모문 서술어가 이끄는 

문장의 의미에 따라 시상적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본고의 논의는 중국인 학습

자를 위한 한국어 ‘-(으)ㅁ’, ‘-기’ 명사절 교수․학습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

로 기대한다.

주제어：‘-(으)ㅁ’ 명사절, ‘-기’ 명사절, 구성 방식, 통사적 제약, 대조 연구

Ⅰ. 서론

본고는 한국어 ‘-(으)ㅁ’, ‘-기’ 명사절과 중국어 주술주어절, 주술목

적어절의 구성 방식과 통사적 대조를 바탕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

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외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 

중의 한 가지는 학습자의 모국어이다. 따라서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차

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하고 이를 교수․학습에 이용하면 외국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허용․김선정, 2019: 1). 서로 다른 언어 계통에 속

하는 교착어인 한국어와 고립어인 중국어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

재하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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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가 자주 회피하는 ‘-(으)ㅁ’, ‘-기’ 명

사절1)을 선정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의 구성 방식과 통사적 측

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모국어의 간섭 영향을 가급적 줄이고,

나아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명사절의 교수․학습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최근에 한국어 명사절에 대하여 대상 언어 간의 대조 분석을 한 연구

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기무라 나오코(2015)에서는 의미적으로 동일한 

한국어와 일본어 보문동사를 대상으로 각 언어에서 취하는 명사절의 

목록을 구축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조기현(2017)에서

는 영어와 한국어의 비정형 명사절에 대하여 상위문 서술어동사와 비

정형 명사절이 보충어절로 사용되는 경우의 공기관계와 두 언어의 비

정형 명사절 구문의 주어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가를 중심으

로 논의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에 대한 연구는 동연(2016),

文有美(2016), 왕레이한(2018), 동초(2021) 등이 있다. 동연(2016)에서

는 중국어로 한국어 내포문을 번역하였을 때 그대로 대응되는 것과 아

닌 것 사이에 어떤 규칙이나 특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나, 일반적이

고 형식적인 중국어 대응문장의 특성만을 분석하였고 문법적인 대응을 

분석하지 않았다. 文有美(2016)에서는 예문을 통해서 중국어 주어절과 

한국어 대응 양상을 고찰하였고, 왕레이한(2018)에서는 한국어 명사절

과 중국어 명사절의 유형과 기능을 살펴본 후에 해당되는 문장성분, 명

사절의 자립성, 주절 용언 측면에서 한․중 명사절의 기능을 대조하였

1) 김혜원․김은호(2018: 58)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술 텍스트에서 ‘-(으)ㅁ’, ‘-기’

명사절을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학습자들의 텍스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으)ㅁ’, ‘-기’ 명사형 어미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관형사형 어

미+것’의 형태를 사용한 문장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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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초(2021)에서는 한․중 병렬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명사절 

내포문의 중국어 대응 관계를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의 대조 연구는 대체로 

일반적인 대응 양상과 기능만을 분석하였고 통사적인 대조 연구는 다

루지 않았다. 또한, 학습자가 한국어 명사절 사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는 두 언어 간의 대응 양상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중국어 명사절의 구성 

방식과 통사적 측면에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도 이해해야 정확하게 사

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

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제3장에

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의 구성 방식 및 통사적 측면에서 공통

점과 차이점을 밝힐 것이다.

Ⅱ.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 특징

1. 한국어 ‘-(으)ㅁ’, ‘-기’ 명사절의 특징

한국어 명사절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이 많으며 명사절 내포문의 범

위와 유형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다(유현경, 2018: 39). 본고

에서는 학습자가 사용하는 데에 자주 회피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으)

ㅁ’, ‘-기’에 의한 전형적인 명사절을 대상으로 고찰할 것이다2). 명사형 

2) 김혜원․김은호(2018)에 따라 학습자들이 ‘-(으)ㅁ’, ‘-기’ 명사절 보다 ‘관형사형어

미+것’ 구성을 더 익숙하고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형사형어미+것’

구성은 명사절로 인정하는 학자들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 고영근․

구본관(2011), 유현경(2018) 등 선행 연구에 따라 ‘관형사형어미+것’이 포함된 문

장은 구조 측면에서 관형사절 내포문으로 볼 수 있고 의미 기능 측면에서 명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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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으)ㅁ’과 ‘-기’는 모두 명사절을 형성함으로써 문장을 확대하는 

기능을 갖지만, 서로 다른 의미와 결합 서술어를 가진다. 명사형 어미의 

의미적 특성과 모문 서술어의 의미가 선택적으로 호응함에도 불구하고 

시상 형태소의 결합 제약이 명사형 어미와 모문 서술어의 의미에 달려 

있기 때문에 유형에 따른 의미적 측면과 모문 서술어와 시상적 제약을 

갖는 통사적 측면의 특징을 밝히는 것은 학습자가 명사절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권재일(1981,1982), 홍종선(1983), 우형식(1987), 정주리(2006) 등 많

은 연구자들이 명사형 어미 ‘-(으)ㅁ’과 ‘-기’의 의미 특성을 기술하였

으며 분석된 의미는 학자마다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었다. 이에 본고에

서 ‘-(으)ㅁ’과 ‘-기’의 의미를 정주리(2006)에서 선행 연구를 정리하여 

분류한 ‘시간적 관점’, ‘사태의 자질’, ‘동작의 성격’ 등 3가지 유형을 참

조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으)ㅁ’은 

이미 발생했거나 결정한 행위나 사태를 의미한다면 ‘-기’는 아직 발생

하지 않았거나 결정하지 않은 사태를 나타낸다. 즉, ‘-(으)ㅁ’은 ‘과거’,

‘완료’, ‘결정’, ‘사실’을, ‘-기’는 ‘미래’, ‘과정’, ‘미결정’, ‘예측’의 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으)ㅁ’, ‘-기’가 갖는 사태의 자질에서 보면, ‘-(으)

ㅁ’은 개별적 사태를 나타내는 반면에 ‘-기’는 일반적 사태를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으)ㅁ’과 ‘-기’가 표현하는 행위나 동작의 성격을 보면,

‘-(으)ㅁ’은 상태 동사와 자유롭게 결합하며 동사의 상태나 정지를 많

이 나타낸다면 ‘-기’는 상대적으로 동작의 동작성을 표현하며 동작성이 

강한 동사들과 결합한다. 이에 ‘-(으)ㅁ’과 ‘-기’가 가진 기본적 의미를 

내포문으로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충돌로 인해 ‘관형사형어미+것’이 포

함된 문장을 자세히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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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ㅁ -기

시상적 과거, 완료, 결정, 사실 미래, 과정, 미결정, 예측

사태 자질 개별적, 구체적 일반적, 추상적

동작 성격 상태적 동작적

<표 1> 명사형 어미 ‘-(으)ㅁ’과 ‘-기’의 의미적 특성

기술하면 <표 1>과 같다.

(1)3) 가. 철수가 여자 친구와 헤어졌음이 확실하다.(과거, 완료, 사실)

나. 수지는 자기가 꽃병을 깼음을 시인했다. (개별적, 구체적)

다. 이는 경기 전망이 극도로 혼란스러움을 반영한다. (상태적)

(1가)는 철수가 여자 친구와 헤어진다는 그 일이 이미 일어났으며,

완료된 기정적인 행위이다. (1나)는 수지가 꽃병을 깼다는 구체적인 사

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1다)는 경제 상태에 대한 반영이다. 따라서 예

문 (1)을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으)ㅁ’에 의한 명사절은 이미 일어난 

일이나 과거에 발생한 일을 나타낸다. 한편, 객관적인 현상과 확정된 

사실이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즉,

‘-(으)ㅁ’에 의한 명사절은 ‘과거’, ‘완료’, ‘사실’, ‘개별적’, ‘상태적’ 등의 

의미를 지님을 알 수 있다.

(2) 가. 엄마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미래, 기대, 동작성)

나. 서두르면 실수하기 쉽다. (예측)

3) 본고의 예문은 기존 연구와 학습자의 말뭉치에서 나온 예문을 바탕으로 한국어 

전문가 2명과 중국어 전문가 2명의 검토를 거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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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이들은 모두 사탕을 먹기 좋아한다. (일반적)

(2가)에서는 ‘기다리다’를 통해서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미 ‘-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

‘돌아오다’는 동작성이 강한 동사이므로 ‘돌아오기’는 ‘미래’, ‘동작성’의 

동사 의미로 포착된다. (2나)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지만 반드시 실수하

는 것이 아니며, 사건에 대한 예측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미 

‘-기’는 예측, 사실이 아님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다)

에서는 사탕을 먹기 좋아하는 것은 아이들의 일반적인 습관으로 특정

한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미 ‘-기’는 ‘일반화 행위’를 

나타낸다.

1) 모문 서술어 특징

‘-(으)ㅁ’와 ‘-기’에 의한 명사절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하여4),

‘-(으)ㅁ’와 ‘-기’에 의한 명사절의 통사적 특징 가운데 주로 명사절과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의 유형, 시상법의 제약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데 우선 ‘-(으)ㅁ’와 ‘-기’ 명사절의 모문 서술어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

겠다. 권재일(1981,1982), 우형식(1987), 송창선(1990) 등에서는 ‘-(으)

ㅁ’ 명사화 내포문과 ‘-기’ 명사화 내포문이 주어와 목적어의 기능을 할 

때 뒤에 각각 결합하는 술어동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김일환․

4) 필자가 수집한 중국 대학 1, 2, 3학년 학생이 작성한 기말고사 작문 233편, 24,294

어절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주로 범한 오류 유형은 명사절 어미 결여의 오류,

명사절 어미와 모문 서술어의 호응 오류, 시제에 관한 오류, 문장 성분의 호응 오류 

등임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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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어

절

판단형 분명하다, 확인되다, 틀림없다, 확실하다

발견형 드러나다, 밝혀지다, 입증되다, 나타나다, 느껴지다

인지형 느껴지다

전달형 알려지다

‘-이다’ 사실이다, 유감이다

목7)
적

어

절

판단형 의미하다, 뜻하다, 지적하다, 확인하다, 인정하다

발견형 밝히다, 시사하다, 발견하다, 나타내다, 짐작하다

인지형 알다, 느끼다, 깨닫다, 직감하다, 실감하다, 인식하다, 잊다

감각형 보다, 보이다

전달형 말하다, 알리다

<표 2> ‘-(으)ㅁ’과 공기하는 모문 서술어의 유형

박종원(2003)에서는 세종 균형 코퍼스를 이용하여 빈도가 2번 이상 나

타난 서술어들을 추출하였고, 기준성(2003)에서는 ‘-(으)ㅁ’, ‘-기’가 쓰

인 경우에 해당하는 1,000개의 구절을 이용하여 5번 이상 나타난 서술

어들을 추출했을 뿐만 아니라 의미자질로 묶어서 해당 의미 유형에 속

하는 서술어들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명사형 어미 ‘-(으)

ㅁ’, ‘-기’와 공기하는 서술어 중, 권재일(1981,1982), 우형식(1987), 송

창선(1990), 김일환․박종원(2003), 기준성(2003) 등 선행 연구에서 단

회성이 아닌 2편 이상에서 다루어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난 서술어에 

한정하여 연구 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표 3>과 같다.5)

 

5) 모문 서술어에 대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3장 2절에서 예문을 통해 

한․중 명사절의 모문 서술어 제약을 대조하기로 한다.

6) 명사절이 주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는 주어절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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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어

절

인지형 쉽다, 편하다, 어렵다, 힘들다, 좋다, 싫다, 무섭다, 바쁘다, 민망하다, 아깝다

개연성 쉽다, 일쑤이다, 십상이다

목

적

어

절

소망형 바라다, 원하다, 기대하다, 희망하다, 기원하다, 고대하다, 위하다, 기다리다

요구형 권하다, 요구하다, 당부하다, 거부하다

감정형 좋아하다, 싫어하다, 꺼리다

시종형 시작하다

<표 3> ‘-기’와 공기하는 모문 서술어의 유형

2) 시상적 특징

우형식(1987)에서는 ‘-(으)ㅁ’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았/었’에

시상제약이 없으나, 미래 시제 ‘-겠’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송창선

(1990)에서는 시상적 제약은 명사형 어미와 모문 서술어의 특성에 달려 

있다고 하였으며, ‘-(으)ㅁ’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에 시상제약이 없

지만 미래 시제 ‘-겠-’은 결합하는 데 약간의 제약이 있음을 밝혔다.

(3) 가. 그가 거짓말을 (함, 했음, ＊하겠음)이 드러났다.

나.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음, 도와주었음, ＊도와주겠음)을 느낄 수 

있다. 송창선(1990:221)

다. 그가 기차를 (탐, 탔음, ＊타겠음)이 확실하다.

라. 그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음, 않았음, 않겠음)을 강조했다.

송창선(1990:221)

예문(3가, 나, 다)처럼 인지 표현과 발견 표현인 모문 서술어 ‘드러나

다, 알다, 확실하다’의 확정성, 결과성의 특성과 ‘-(으)ㅁ’ 고유한 의미 

7) 명사절이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는 목적어절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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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때문에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았/었-’과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미확인이나 추측의 의미기능이 있는 미래 시제 ‘-겠-’과 

결합할 수 없다. 한편 예문(3라)에서는 전달 표현인 모문 서술어 ‘강조

하다, 말하다, 주장하다’가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는 일에 모두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았/었-, -겠-’과 모두 결합할 수 있다.

(4) 가. 이 책은 (읽기, ＊읽었기, ＊읽겠기)가 쉽다.

나. 철수가 밥을 (먹기, 먹었기, ＊먹겠기) 쉽다. 송창선(1990:221)

다. 엄마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 돌아왔기, ＊돌아오겠기)를 바란다.

라. 비가 (오기, ＊왔기, ＊오겠기)를 시작했다.

마. 아이들은 모두 사탕을 (먹기, ＊먹었기, ＊먹겠기) 좋아한다.

우형식(1987), 송창선(1990)에 따르면 예문 (4가)처럼 ‘-기’ 명사절은 

주절의 기능을 할 때 ‘-았-, -겠-’ 모두 제약되는 것이 보통인데 (4나)

처럼 ‘-기가 쉽다’가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는 ‘-았-’이 허

용된다. 한편, ‘-기’ 명사절은 목적절의 기능을 할 때는 (4다)처럼 꼭 이

루어지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소망표현의 모문 서술어 ‘기대하다, 바

라다, 원하다 등’은 ‘-았-’을 허용하지만, (4라, 4마)처럼 시종이나 감정 

표현의 서술어 상위문은 ‘-았-, -겠-’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명사절

의 시상법 제약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으)ㅁ -기

일반 서술어: 과거(○), 미래(×)

전달표현 서술어: 과거(○), 미래(○)

일반 서술어: 과거(×), 미래(×)

개연성 서술어: 과거(○), 미래(×)

소망표현 서술어: 과거(○), 미래(×)

<표 4> 명사절의 시상법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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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어 주술주어절, 주술목적어절의 특징

중국어의 문장은 구조에 따라 단문과 복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

어에서 복문은 두 개 이상의 문장 구조(두 개 이상의 주어와 서술어8))

를 가지며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문장

이 다른 문장의 문장 성분이 되면 구조 측면에 이 두 문장이 같은 층위

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어에서 내포문을 지닌 문장은 

복문이 아니고 단문이다.9) 张静(1987)은 중국어에서 내포문을 지닌 문

장은 단문이며 이는 두 말 할 필요 없이 거의 정설이 되었다고 하였다

(秦礼君, 2013:80재인용). 내포문이란 학자들이 이른 시기에 제시한 문

법 용어이며, 아주 중요한 문법 현상이기 때문에 중국어, 한국어, 일본

어, 영어, 러시아어 등 많은 언어에 존재한다. 각 언어들의 내포문에 대

한 연구가 다르며, 중국어에서는 1957년 이후에 학자들이 내포문의 본

질은 주술구(主謂短語)10)가 문장성분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밝혀냈

다.11) 이에 한국어 내포절에 해당하는 중국어 문법 현상은 주술구임을 

8) 범칭(泛称)성 주어가 생략된 서술어만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9) 중국어의 단문과 복문의 범위는 陈亚川․郑懿德(2000: 88-91), 秦礼君(2013: 79-

80), 王力(2015: 35-67), 傅晓莉(2021: 113-124) 등 연구 참고.

10) 중국어 문장 구성의 요소를 黄伯荣․廖序东(2017: 4)에서는 语素(형태소), 词(단

어), 短语(구), 句子(문장)으로 나누었다. 중국어의 短语(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

가 일정한 결합 방식에 의해서 구성되고 문장이 되기도 하고 문장에서 어떤 성분

이 되기도 하는 문법 단위이다(황려명․박덕유, 2019: 890). 중국의 주술구(主謂短

語)는 ‘주어+서술어’의 구조로 문장이 되기도 하고 문장 안에서 어떤 성분이 되기

도 하는 것이다. 유현경(2015: 69)에서는 한국어의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

장의 구성단위라고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어의 주술구와 한국어의 절은 같

은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개념어임을 알 수 있다. 편리하게 대조하기 위해 이하 

본고에서 주술구가 주어,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주술주어절, 주술목적어절이

라 칭하고, 주술주어절과 주술목적어절을 합쳐서 명사절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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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주술구는 문장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수식어, 상황어, 보

어의 역할을 하며 명사의 기능에 해당한다(黄伯荣․廖序东, 2017: 52;

康健, 2003: 97-102). 주술구는 문장 안에서 해당되는 문장성분에 따라 

주술주어절, 주술빈어(宾语 목적어)절, 주술술어절, 주술정어(定语 수

식어)절, 주술상황어(状语 부사어)절, 주술보어절 등으로 나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명사절이 주어와 목적어의 구실을 하는 경우만을 연구 대

상으로 삼고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 주술주어절과 주술목적어절을 논의

할 것이다.

1) 모문 서술어 특징 

주술주어절은 주술구가 명사처럼 문장 안에서 주어 성분의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하는 주술구는 흔히 판단적인 문장, 설명적인 문장,

묘사적인 문장에서 나타나고 모문(母文)의 서술어가 대부분은 판단

(‘是 이다’)이나 설명(‘说明 설명하다, 表明 표명하다, 意味 의미하다’)

적인 동사이거나 혹은 형용사인 경우가 많으며, 능원동사12)(‘能, 会, 可

以 할 수 있다’), 사역동사(‘使, 让, 令, 指使, 使唤 등 사동’), 존현동사

(‘有 있다’, ‘没有 없다’)인 경우도 있고, 동작 동사인 경우는 적다(王宗

聯, 1993: 66; 康健, 2003: 97-98; 文有美, 2014: 147; 张昕․姜紫涵;

2015: 84-87). 중국어 주술구가 주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결합하는 모

문 서술어 유형은 다음 <표 6>과 같다.

 

11) 중국어 내포문의 본질에 관한 연구는 丁声树 외(2009: 36), 莫伟(2011: 277-278),

秦礼君(2013: 79-83) 등 연구 참고.

12) 중국어의 능원동사는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의 앞에 놓여서 본용언의 의미를 

더 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동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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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자문 是 이다

묘사적인 형용사 好 좋다, 好看 예쁘다, 坏 나쁘다

설명적인 동사 说明 설명하다, 表明 표명하다, 意味 의미하다

능원 동사 能, 会, 可以 할 수 있다

사역 동사 使, 让, 令, 指使, 使唤 등 사동

존형 동사 有 있다, 没有 없다

<표 6> 주술주어절과 공기하는 모문 서술어 유형

 

(7) 가. (我)说謊是我的错。

거짓말을 한 것은 내 잘못이다.

나. 他流泪表明他知道自己错了。

그가 눈물을 흘린 것은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다. 你穿这件衣服(的样子)真好看。

네가 이 옷을 입은 모습이 참 예쁘다.

예문 (7가)는 주술구 ‘(我)说謊’로 모문의 주어의 역할을 한다. 이 주

술구의 주어 ‘我’는 생략되고, ‘说謊’은 동사구로 주술구의 서술어에 해

당된다. ‘是’는 판단동사인데 모문의 서술어가 된다. 전체 문장은 거짓

말을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문장이다. 예문 (7나)의 경

우 주술구 ‘他流泪’로 모문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他’는 주술구의 주

어가 되고, ‘流泪’는 주술구의 서술어가 된다. ‘表明’은 설명적인 동사인

데 모문의 서술어가 된다. 전체 문장은 그가 눈물을 흘리는 행위를 설

명하는 문장이다. 예문 (7다)는 주술구 ‘你穿这件衣服’로 모문의 주어의 

역할을 한다. 모문의 서술어 ‘好看’은 형용사이며 ‘당신이 이 옷을 입은 

상태’를 묘사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7다)에서 중국어 주술주어절의 경

우 ‘...的样子’를 생략하면 더 자연스러운 반면에 대응되는 한국어 문장

은 ‘-은 모습’을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문 (7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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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국어 주술주어절에 대응되는 한국어 내포절은 명사절이 아니고 

관형절이다.

이렇듯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문장이 있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

자들은 명사절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 학습자가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네가 이 옷을 입기가 참 예쁘다.’와 같은 비문을 만들

기가 쉽다.

(8) 가. (人们)打疫苗能预防新冠病毒。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

나. 这次获奖使我更加自信。

이번에 상을 받아 나는 더 자신 있게 되었다.

다. 他做事有原则。

그는 일에 있어서 원칙이 있다.

예문 (8가)에서 주술구 ‘(人们)打疫苗’는 모문의 주어 역할을 한다.

‘能’은 능원동사인데 모문의 서술어가 된다. 문장 전체는 백신을 맞는 

그 일에 대한 설명이다. 예문 (8나)의 경우 ‘获奖’도 모문의 주어의 역할

을 한다. 주술구의 주어 ‘我’가 생략되고, ‘获’는 주술구의 서술어가 된

다. ‘使’는 사역동사인데 모문의 서술어가 된다. 마찬가지로 예문 (8다)

에서 주술구 ‘他做事’는 모문의 주어의 역할을 하고, 존현동사인 ‘有’는 

모문의 서술어가 된다.

다음으로 주술목적어절과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의 특징을 살펴보겠

다. 주술목적어절은 주술구가 명사처럼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주술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할 때 모문의 서술어 동사는 항상 감

각, 인지 혹은 심리 동사다(文有美, 2014: 147). 예를 들면, ‘知道 알다,

记得 기억하다, 感觉 느끼다, 想到 생각하다, 忘记 잊다, 相信 믿다, 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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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 바라다, 祝愿 기원하다, 喜欢 좋아하다, 讨厌 싫어하다, 爱 사랑하다,

恨 미워하다, 害怕 무서워하다, 听见 듣다, 看 보다, 说 말하다’ 등 이런 

동사들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주술구를 연결함으로써 모문 주어의 감각,

인지 혹은 심리 상태를 나타내거나 목적어 동사가 어떠한지를 묘사한

다(康健, 2003: 97-98). 요구를 나타내는 어휘(‘劝告 권하다, 建议 건의

하다, 强迫 강요하다’ 등), 발견 결과를 나타내는 어휘(‘发现 발견하다,

指出 지적하다, 指责 책망하다’ 등)도 허용된다(许巨成, 1993: 49-53).

그 외에 설명적인 어휘(‘意味 의미하다, 表明 표명하다, 说明 설명하다’

등)도 허용된다. 중국어 주술구가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 유형은 다음 <표 7>과 같다.

인지 동사 知道 알다, 记得 기억하다, 感觉 느끼다, 想到 생각하다, 忘记 잊다, 相信 믿다

감각 동사 听见 듣다, 看 보다, 说 말하다

심리 동사 爱 사랑하다, 恨 미워하다, 害怕 무서워하다, 讨厌 싫어하다 

소망 동사 希望 바라다, 祝愿 기원하다, 期待 기대하다

요구 동사 劝告 권하다, 建议 건의하다, 强迫 강요하다

발견 동사 发现 발견하다, 指出 지적하다, 指责 책망하다

설명 동사 意味 의미하다, 表明 표명하다, 说明 설명하다

<표 7> 주술목적어절과 공기하는 모문 서술어 유형

(9) 가. 我相信你是个好人。

나는 네가 좋은 사람임을 믿는다.

나. 我期待我们还能再相见。

나는 우리가 또 만나기를 기대한다.

다. 我讨厌弟弟撒谎。

나는 동생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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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我们清楚地看到树丛再次复活了。

우리는 숲이 다시 살아났음을 똑똑히 보았다.

마. 这意味着科学技术发挥了决定性的作用。

이는 과학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바. 他指责我迟到了。

그는 내가 지각한 것을 책망했다.

예문 (9가)에서 ‘你是个好人’은 주술구로 모문의 목적어의 역할을 한

다. ‘你’는 주술구의 주어가 되고, ‘是’는 주술구의 서술어가 되며, ‘好人’

은 주술구의 목적어가 된다. ‘相信’은 감지 동사인데 모문의 서술어가 

된다. 전체 문장은 모문의 주어가 상대방은 좋은 사람이라는 감지를 표

현한다. 예문 (9나)에서 ‘我们还能再相见’은 주술구로 모문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我们’은 주술구의 주어가 되고, ‘相见’은 주술구의 서술어

가 된다. ‘期待’는 기원 동사인데 모문의 서술어가 된다. 전체 문장은 

모문의 주어가 상대방과 또 만나고 싶다는 심리상태를 나타낸다. 예문 

(9다)에서 ‘弟弟撒谎’는 주술구로 모문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讨厌’

는 모문의 서술어로서 뒤에 나오는 주술구와 연결하여 모문의 주어의 

심리상태를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예문 (라, 마, 바)에서는 ‘看到，意味,

指责’가 모문의 서술어가 되고 어떤 것을 보거나 설명하거나 행위를 

책망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 시상적 특징 

중국어에는 시상적 어미가 없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시제 부사나 시

상 조사13) ‘将要, 马上, 就 등(미래)’, ‘∅, 着, 正在 등(현재)’, ‘过, 了 등

13) 중국어의 시상 조사로 ‘了, 着, 过, 来着’가 있다(何芳梅, 199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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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 존재한다. 주술구가 주어의 기능을 할 때 그의 특징 중의 하

나는 ‘정태화(静态化)’이다(王宗联, 1993: 66). 이는 주술주어절의 모문 

서술어는 대부분 ‘是’자문이나, 사역동사, 형용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

태적인 성향이 주술구에 영향을 미쳐서 과거 시상 조사 ‘了14), 着, 过’를 

수반할 수 없게 된다(文有美, 2014: 155). 같은 원인으로 미래 시제 부

사 ‘将要, 快要’를 수반할 수 없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문

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10) 가. (运动, ＊运动了, ＊将要运动)对身体好。

운동은 건강에 좋다.

나. (说謊, ?说谎了, ＊将要说谎)是我的错。

(거짓말을 한 것은) 내 잘못이다.

다. (他流泪, ?他流泪了, ＊他将要流泪)表明他知道自己错了。

(그가 눈물을 흘린 것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음을 나타

낸다.

라. (你穿这件衣服, ＊你穿这件衣服了, ＊你将要穿这件衣服)(的样子)

真好看。

(네가 이 옷을 입은 모습이) 참 예쁘다.

마. (注射疫苗, ＊注射疫苗了,＊将要注射疫苗)能预防新冠病毒。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

바. (这次获奖, ＊这次获奖了,＊这次将要获奖)使我更加自信。

이번에 상을 받아 나는 더 자신 있게 되었다.

사. (他做事, ＊他做事了,＊他将要做事)有原则。

그는 일에 있어서 원칙이 있다.

14) 오직 ‘了’만 첨가할 수 있을 뿐, 아주 제한적인 경우로 중국어 주술주어문의 예문 

1,000개 중에서 ‘了’를 첨가한 논문은 9개뿐이다(文有美, 2013: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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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10)을 보면, 모든 예문은 미래 시제 부사가 올 수 없다. 예문(10

나, 다)는 ‘了’가 올 수 있지만 자연스럽지 않다. 다른 예문은 ‘了’가 오

면 비문이 된다.

다음으로 주술구가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사상적 제약을 살펴

보겠다. 주술구가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문장 안에 ‘了, 着, 过’가 

올 수 있다(王华, 2007: 63). 주술목적어절의 모문 서술어는 대부분 인

지 동사나 감각 동사이기 때문에 주술구의 정태성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1) 가. 我忘记(要吃药, 吃过药了, ＊将要吃药)。

내가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 먹었다는 것)을 잊었다.

나. 他说(正在下雨, 下过雨了, 将要下雨)。

그는 (비가 온다고, 비가 왔다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 我讨厌(弟弟撒谎, ＊撒谎了, ＊将要撒谎)。

나는 동생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

예문 (11)을 보면, 모문 서술어가 이끄는 문장 의미에 따라 허용되는 

시제 부사나 시상 조사가 달라진다. (11가)는 이미 발생한 일을 잊어버

린 것을 표현할 때에 과거 시제가 쓰이며,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할 때에도 현재 시제가 허용되는 반면에, 미래에 

발생하지 않은 일에 ‘잊다’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11나)는 어떤 상

황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시상적 제약은 없으며, (11다)는 나는 ‘동생이 

거짓말을 한다.’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상 조사가 허

용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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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 대조

한․중 명사절의 대조는 구성 방식과 통사적 제약을 중심으로 논의

하겠다. 그 이유는 학습자로 하여금 명사절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데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1.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 구성 방식의 대조

한국어 ‘-(으)ㅁ’과 ‘-기’ 명사절은 한 문장이 명사절의 형식으로 다

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 더 큰 문장으로 만들어진다. 하나의 문장을 명

사절로 만들 때에는 서술어에 ‘-(으)ㅁ, -기’와 같은 어미를 붙여서 만

든다(국립국어원, 2014: 158). 고영근․구본관(2011: 499)에서는 명사절

은 ‘-음’, ‘-기’ 등의 명사형 어미가 결합하는 명사화 절차에 의해 만들

어진다고 하였으며, 이익섭(2017: 346)에서는 명사절은 문장의 종결어

미를 명사형 어미 ‘-기’나 ‘음/-ㅁ’으로 바꿈으로써 만들어진다고 하였

다. 이때, 명사절은 문장 속에서 명사와 같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

어, 부사어’ 등의 구실을 한다(박덕유, 2012: 191). 본고에서는 명사절이 

주어와 목적어의 구실을 하는 경우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대응되는 

중국어 주술주어절과 주술목적어절의 구성 방식과 통사적 측면에서 대

조 분석을 하겠다.15)

1) 한국어 ‘-기’에 의한 명사절과 대응되는 중국어 명사절

예문을 통해서 한국어 ‘-기’ 명사절과 대응되는 중국어 주술주어절,

15) 명사절이 보어, 서술어, 부사어의 구실을 하는 경우는 차후 연구에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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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목적어절의 구성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조 분석을 하겠다.

(12) 가. S₁. 엄마의 잔소리를 듣는다. + S₂. 나는 (그것이) 싫다.

听妈妈(的)唠叨 + 我讨厌(那个)

S₀. 나는 엄마의 잔소리를 듣기가 싫다.
주어1 주어2 서술어

我 讨厌 听妈妈(的)唠叨。

주어 서술어       목적어

나. S₁. 인터넷 안 쓰는 사람을 찾는다. + S₂. (그것은) 어렵다.

找到不上网的人 (那个)难

S₀. 인터넷 안 쓰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주어 서술어

很难 找到 不上网的人。

부사어  서술어      목적어

다. S₁. 나는 이번 시험을 통과한다. + S₂. 나는 (그것을) 빈다.

我通过这次考试。         + 我祈祷(那个)

S₀. 나는 이번 시험을 통과하기를 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我 祈祷 (通过这次考试).
주어  서술어        목적어

예문(12)에서, 한국어 ‘-기’에 의한 명사절과 중국어 주술주어절, 주

술목적어절의 구성 방식이 다르다.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는 내포문에 종결어미가 탈락되고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명사절이 만들어지고 뒤에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모문의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절 안은문장을 만드는 반면에, 중

국어는 내포문의 별다른 변화 없이, 즉 주술구는 그대로 모문의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주술구 안은문장이 만들어진다. 즉 한국어는 

명사절 ‘-기’에 의한 내포문을 만들 때 명사형 어미 ‘-기’와 격조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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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반면에 고립어인 중국어는 어미와 격조사가 없기 때문에 내포문 

즉 주술구가 그대로 모문에 들어간다. 또한, 한국어 문장의 어순과 중국

어 문장의 어순16)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명사절과 중국어 주술주어

절, 주술목적어절은 문장 안에서의 위치도 다르다. 주어 기능을 할 때 

한국어 명사절과 중국어 주술주어절은 모두 문장 맨 앞에 위치하는 반

면, 목적어의 기능을 할 때 한국어 명사절은 서술어 앞에 위치하며 중국

어 주술목적어절은 서술어 뒤에 위치한다.

예문 (12가)를 보면, 한국어 명사절은 주어 자리에 있는데 대응되는 

중국어 동사구는 목적어 자리에 있다. 이는 모문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지 동사인지에 따라 다르다. 모문의 서술어가 ‘讨厌(싫다, 싫어하다)17)’

같은 심리동사일 때 동사구는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또한, ‘-기’ 명사절이 ‘쉽다(容易)’, ‘어렵다(难)’, 개연성 등 서술어와 

결합할 때는 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한 번만 나타난 중국어 단문

과 대응된다. ‘쉽다’, ‘어렵다’, ‘분명하다’ 등의 어휘가 한국어에서 형용

사로만 사용되지만 중국어에서는 형용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부사어로

도 사용할 수 있다. 예문(12)처럼, 한국어 모문의 서술어가 형용사 ‘어렵

다(难)’로 표현되지만 중국어에서는 ‘难(어렵게)’로 부사어에 해당한다.

이런 차이로 인하여 문장 구조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개연성 서술어를 

예로 들면, ‘서두르면 실수하기 쉽다.’에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 ‘着急的

16) 한국어 어순 :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S + O + V

중국어 어순 :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S + V + O

17) 한국어에서 형용사인 ‘싫다’, ‘좋다’와 동사인 ‘싫어하다’, ‘좋아하다’는 모두 ‘讨厌’,

‘喜欢’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중국어에서 ‘讨厌’, ‘喜欢’는 동사의 성질만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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话很可能(부사어)失误(서술어)’도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난 단

문이다. 이런 양국의 문장 구조적 대응 불일치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

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를 발생시킨다.

2) 한국어 ‘-(으)ㅁ’에 의한 명사절과 대응되는 중국어 명사절

다음에 예문을 통해서 한국어 ‘-(으)ㅁ’ 명사절과 대응되는 중국어 주

술주어절, 주술목적어절의 구성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조 분석을 

하겠다.

(13) 가. S₁. 쉽지 않은 일이다. + S₂. (그것이) 분명하다.

不是件容易的事。      (那个)确实。  

S₀.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다.
주어 서술어

确实 不是件容易的事。

부사어         서술어 

나. S₁. 숲이 다시 살아났다. + S₂.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

树丛再次复活了。        我们清楚地看到。

S₀. 우리는 (숲이 다시 살아났음)을 똑똑히 보았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我们 清楚地看到 树丛再次复活了。

주어     서술어          목적어

예문 (13)을 보면, 한국어 ‘-(으)ㅁ’ 명사절과 중국어 주술주어절, 주

술목적어절의 구성 방식도 다르다. 한국어는 내포문에 종결어미가 탈락

되고 명사형 어미를 붙여서 명사절이 되고 뒤에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

사를 붙여서 모문의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명사절 내포문을 만

드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내포문의 별다른 변화 없이, 즉 주술구가 그

대로 모문의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주술구 안은 문장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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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 예문 (13가)는 예문 (12나)처럼 모문 서술어가 ‘분명하다, 확실

하다’ 등 어휘인 경우에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 ‘确实不是件容易的事’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난 단문이다. 이런 대응 불일치 때문에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오류가 발생한다.

2. 한국어와 중국어 명사절의 통사적 특징 대조

한국어 ‘-(으)ㅁ’, ‘-기’ 명사절과 중국어 주술주어절, 주술목적어절의 

통사적 특징 대조에서는 명사절과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의 제약, 시상

법의 제약 등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한․중 명사절의 모문 서술어 유형에 대한 대조

먼저, 양국 언어 간의 명사절과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의 유형을 대조

하겠다. 앞의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명사절이 주어의 기능을 수행

할 때 한국어 ‘-(으)ㅁ’ 명사절과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는 주로 판단이

나 평가를 나타내는 어휘(‘분명하다, 확실하다, 사실하다, 확인하다’ 등),

발견 결과를 나타내는 어휘(‘밝혀지다, 드러나다, 나타나다’ 등), 상태를 

나타내는 ‘-이다’류 형용사(‘사실이다, 유감이다’ 등)이며, ‘-기’ 명사절

과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는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쉽다,

편하다, 어렵다, 힘들다, 좋다, 싫다’ 등), 개연성을 나타내는 어휘(‘쉽다,

일쑤이다, 십상이다, 보통이다’ 등)가 있다. 반면에 중국어 주술구와 결

합하는 모문 서술어는 대부분 주어에 대한 묘사적인 형용사(‘好 좋다,

簡單 간단하다, 對 맞다’ 등)혹은 설명적인 동사(‘表明 표명하다, 表示

표시하다, 說明 설명하다, 意味 의미하다’ 등), 능원동사(‘能, 会, 可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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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사역동사(‘使, 让, 令, 指使, 使唤 등 사동’), 존현동사(‘有

있다, 没有 없다’)인 경우나 ‘是 이다’자문이 많으며, 동작 동사인 경우

는 적다. 이에 명사절이 주어의 역할을 할 때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에 

있어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문

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4) 가. 그가 면접에 통과했음이 사실이다.

他通过了面试是事实。

나. 참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다.

确实不是件容易的事。

다. 그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他说谎被揭穿。

라. 학교에 가기 싫다.

讨厌去学校。

(15) 가. 成爲富人是我的目標。

부자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나. 晚上走夜路太吓人。

밤에 산길을 걷기가 너무 무섭다.

다. 注冊了通用网站意味着100%的機會。

文汇报(2005.08.31.)(왕레이한, 2018:37 재인용)

통용 사이트를 등록하였음은 100%의 기회를 의미하고 있다.

라. 注射疫苗能预防新冠病毒。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

마. 这次获奖使我更加自信。

이 번에 상을 받아 나는 더 자신 있게 되었다.

바. 他做事有原则。

그는 일에 있어서 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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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14)는 한국어 명사절이 주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명사절 안은문

장과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이고, 예문 (15)은 중국어 주술구가 주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술주어절 안은문장과 대응되는 한국어 문장이다. 그 

중에서 (14가, 15가)의 ‘-이다’류 서술어를 사용하는 한국어 명사절은 

중국어 ‘是(이다)’자문과 대응된다. (15나, 다)의 묘사적인 형용사와 설

명적인 동사와 결합하는 중국어 주술주어절은 한국어 명사절과 대응된

다. 반면에 예문 (14나)는 화제에 대해 판단하는 모문 서술어를 사용하

는 한국어 명사절 안은문장과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은 서술어가 한 번

만 나타난 단문이며, 이때 형용사 ‘분명하다’는 중국어의 부사어 ‘确实,

确定’으로 번역된다. 예문 (14다)는 화제를 발견하는 모문 서술어를 사

용하는 한국어 명사절 안은문장과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은 ‘被’자문(피

동문)이다. 예문 (14라)는 한국어 명사절이 주어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에,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에서는 주술구가 주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구는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능원동사, 사역동사,

존현동사를 사용하는 중국어 주술주어문(15라, 마, 바)에 대응되는 한

국어 문장은 내포문이 아니라 접속문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 명사절이 

주어의 역할을 할 때 결합하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문 서술어의 차이로 

인해, 양국 언어의 문장 간의 대응 불일치한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한편,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명사절이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한국어 ‘-(으)ㅁ’ 명사절과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는 설명하는 어휘

(‘의미하다, 뜻하다’ 등), 발견과정을 나타내는 어휘(‘밝히다, 발견하다,

지적하다’등), 인지나 감각을 나타내는 어휘(‘알다, 인식하다, 깨닫다,

보다’ 등), 전달하는 어휘(‘말하다, 알리다, 주장하다, 강조하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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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명사절과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는 소망을 나타내는 어휘(‘바라다,

원하다, 기대하다’ 등),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좋아하다, 싫어하다, 두

려워하다’ 등), 요구를 나타내는 어휘(‘권하다, 요구하다’ 등), 시작과 끝

을 나타내는 어휘(‘시작하다, 포기하다’ 등)이다. 반면에 중국어 주술구

와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는 대부분 감각이나 심리 활동을 표현하는 동

사이며, ‘爱 사랑하다, 恨 미워하다, 害怕 무서워하다, 说 말하다, 想 생

각하다, 看 보다, 听 듣다, 觉得 느끼다, 以为 여기다, 记得 기억하다, 忘

记 잊다, 知道 알다, 相信 믿다, 认识 인식하다, 希望 희망하다, 赞成 찬

성하다, 反对 반대하다, 同意 동의하다’, 설명적인 어휘(‘意味 의미하다,

表明 표명하다, 说明 설명하다’ 등) 요구를 나타내는 어휘(‘劝告 권하

다, 建议 건의하다’, 强迫 강요하다’ 등), 발견 결과를 나타내는 어휘(‘发

现 발견하다, 指出 지적하다, 指责 책망하다’ 등)과 같다. 한국어 모문 

서술어의 유형에 비해 중국어에서는 시작과 종지를 나타내는 어휘(‘开

始 시작하다’ 등)가 허용되지 않다. 그 이외에 명사절이 목적어의 역할

을 할 때 결합하는 모문 서술어와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에서 사용하는 

모문 서술어는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6) 가. 나는 대학교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我渴望走进大学的校门。 

나.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음을 느낄 수 있다.

我能感觉到有人帮了我。

다. 그는 아내가 아이를 많이 낳기를 강요했다.

他强迫妻子多生孩子。

라. 그는 내가 지각했음을 책망했다.

他指责我迟到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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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는 과학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这意味着科学技术发挥了决定性的作用。

바. 비가 오기 시작했다.

开始下雨了。

예문 (16가∼마)처럼 명사절이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한국어 명

사절과 중국어 주술목적어절은 대응 일치할 뿐만 아니라 결합하는 모

문 서술어가 비슷하다. 반면에 예문 (16바)처럼 한국어 명사절 안은문

장과 대응 되는 중국어 문장에서는 주술구가 주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구가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2) 한․중 명사절의 시상적 제약에 대한 대조

앞의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어 명사절은 주술구의 기능이 시상

적 제약에 영향을 끼치는 반면에, 한국어 명사절은 명사절 어미 ‘-(으)

ㅁ’과 ‘-기’가 가진 의미 특성과 모문 서술어가 문장의 시상적 제약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명사절 에서 받

는 사상적 제약을 위주로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 명사절의 시상적 제약

과 대조해 살펴보겠다.

(17) 가. 그가 거짓말을 (함, 했음, ＊하겠음)이 드러났다.

他被发现(在说谎, 说谎了, ＊将要说谎)。

나.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음, 도와주었음, ＊도와주겠음)을 느낄 

수 있다. 송창선(1990:221)

我能感到有人(在帮助我, 帮助了我, ＊将要帮助我)。

다. 그는 죄행에 가담하지 (않음, 않았음, 않겠음)을 강조했다.

송창선(1990:221)

他强调自己(没参与犯罪, 没参与过范罪, 以后将不会参与犯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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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밤에 산길을 (걷기, ＊걸었기, ＊걸겠기)가 무섭다.

晚上(走山路, ＊走山路了, ＊将要走山路)很可怕。

마. 철수가 밥을(먹기, 먹었기, ＊먹겠기)가 쉽다. 송창선(1990:221)

晢洙可能(在吃饭, 已经吃饭了, 快要吃饭了)。

바. 엄마가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 돌아왔기, ＊돌아오겠기)를 바란다.

妈妈期待儿子(平安回来, ＊平安回来了, ＊将要平安回来)。

사. 비가 (오기, ＊왔기, ＊오겠기) 시작했다.

开始(下雨, 下雨了, ＊将要下雨)。

예문 (17가, 나, 다)에서 보듯이 ‘-(으)ㅁ’에 의한 명사절은 중국어 주

술주어절, 주술목적어절와의 시상적 제약의 대응이 일치하는 편이다.

그러나 예문 (17마)에서 보듯이 ‘-기’에 의한 명사절은 중국어 문장과의 

시상적 제약의 대응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개연성의 의미를 표현하는 

한국어 명사절은 미래 시제 어미 ‘-겠-’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에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은 주술구 안은문장이 아니지만  ‘-겠-’이 허용된

다. 또한 예문 (17바)에서 ‘꼭 이루어지리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한국어 

명사절 은 과거 시제 어미 ‘-았/었/였-’이 허용되는 반면, 그와 대응되

는 중국어 주술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문 (17사)에서 시

종의 의미를 표현하는 한국어 명사절은 과거 시제 어미 ‘-았/었/였-’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에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에서는 과거시제가 

허용된다. 이에 학습자가 문장을 만들어낼 때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도착하겠기가 쉽다.’, ‘비가 왔기 시작했다.’와 같은 비문을 산출하

기 쉽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 대조 연구  39

Ⅳ.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한국어 ‘-(으)ㅁ’, ‘-기’ 명사절과 중국어 주술주어

절, 주술목적어절을 살펴보고 양국 언어 간의 명사절의 구성 방식과 통

사적 제약을 대조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양국 언어 간의 명사절에 대한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주어 자리에 있을 때 모두 설명적인 어휘, ‘-이다(是)’류 어휘인 

모문 서술어와 공기할 수 있다. 둘째,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모두 감각,

인지 혹은 심리 동사나 설명형, 발견형, 요구형인 모문 서술어와 공기할 

수 있다.

한편, 양국 언어 간의 명사절에 대한 차이점도 많은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언어 간의 명사절의 구성 방식이 다르다. 즉,

한국어는 내포문에 종결어미가 탈락되고 명사형 어미를 붙여서 명사절

이 되며 뒤에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를 붙여 모문의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절 안은문장을 만든다. 반면에, 교착어인 한국어

와는 달리 고립어인 중국어는 어미가 없기 때문에 어미에 의지하지 않

고 내포문의 별다른 변화 없이, 즉 주술구가 그대로 모문의 주어나 목적

어 자리에 들어가서 주술구 안은문장을 만든다. 둘째, 한국어에서는 명

사절의 표지 ‘-(으)ㅁ’과 ‘-기’가 존재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명사절 표지

가 없다. 셋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명사절은 대응 불일치한 경우가 있

다. 한국어 명사절 내포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은 명사절 내포문 외

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한 번만 나타난 단문일 수 있다. 넷째, 명사

절이 주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공기하는 한국어 모문 서술어의 유형과 

중국어 모문 서술어의 유형에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어 명사절은 명사

형 어미의 유형에 따라 공기하는 모문 서술어가 달라지는 반면, 중국어 



40  韓民族語文學 第96輯

주술구는 명사형 어미가 없기 때문에 명사형 어미에 따른 서술어 제약

이 없다. 이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명사절을 표현할 때 ‘-(으)ㅁ’과 ‘-기’

를 구별하여 사용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한국어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으)ㅁ’과 ‘-기’의 의미 특성과 모문 서술어에 따라 시상적 제약을 받

는 반면에, 중국어 명사절은 주술구가 수행하는 기능과 모문 서술어가 

이끄는 문장의 의미에 따라 시상적 제약을 받는다. 특히 개연성의 의미

를 표현하는 한국어 ‘-기’에 의한 명사절에 미래 시제 어미 ‘-겠-’이 허

용되지 않는 반면에,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에서는 허용된다. 시종

의 의미를 표현하는 한국어 명사절에 과거 시제 어미 ‘-았/었/였-’이 허

용되지 않는 반면에,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 문장에서는 과거시제가 허

용된다. 이에 학습자가 한국어 문장을 만들 때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비문을 만들기 쉽다.

본고는 한국어 ‘-(으)ㅁ’, ‘-기’ 명사절과 중국어 주술주어절, 주술목

적어절을 그 구성 방식과 통사적 제약 측면에서 대조하여 공통점과 차

이점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본고의 논의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으)ㅁ’, ‘-기’ 명사절 교수․학습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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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trast of Noun Clauses in Korean

and Chinese

- Focusing on ‘-(으)ㅁ’ and ‘-기’ noun clause -

Liu, Jingyu․Youn, Hwa-young․Park, Deok-yu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composition method and syntax rules of noun claus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In this paper, we set the research object 
first for the noun clause by ‘-(으)ㅁ’ and ‘-기’ which have difficulties 
using them, and investigated formats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and Chinese noun clause. In addition, contrastive analysis 
of composition method and syntactic constraints of noun claus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was performed. In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ntrast, it presented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formats and syntax rules of noun claus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In common, first when used as subject, they can all be used 
with the predicate verbs in main sentences of declarative forms and the 
‘be’ forms. The second when used as object, they can all be used with 
the predicate verbs in main sentences with meanings of perception, 
awareness, demand, discovery. As a difference, first the noun clauses 
between the Korean and Chinese are structurally different. Second, in 
Korean there are noun clause marks of ‘-(으)ㅁ’ and ‘-기’, but not in 
Chinese. Third, there are correspondence inconsistencies between the 
noun clauses in main sentences in Korean and in Chinese. Fourth, when 
the noun clause is used as subject, there are many differences of 
predicate verbs used in the Korean and those used in Chinese. Fifth, 
the tenses that can be used in Korean noun clauses are affected by 
the meaning characteristics of ‘-(으)ㅁ’, ‘-기’ and the verbs of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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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ences, while the tenses that can be used in Chinese noun clauses 
are affected by the components of the noun clauses in the sentences. 
The discussion of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teaching & 
learning resources of Korean noun clause for Chinese learners. 

Key Words：‘-(으)ㅁ’ noun clause, ‘-기’ noun clause, composition method,

syntactic constraints, contras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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